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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회사명 화학으로 바꾼다!
화학사업 이미지로 매출 향상 … 브랜드가치 높이고 우수 인재 확보

삼성전기,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들이 줄줄이 회사 이름을 바꾼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제일모직, 삼성종합화학, 삼성전기, 신라호텔 등 4곳이

다.

세계적인 화학·토털패션기업을 표방한 제일모직은 직물사업 부문은 매출의 10%대에 불과한 반면, 화학이나 

정보소재 분야의 매출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비전을 담은 사명으로 바꾸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삼성이 들어가는 새로운 사명을 10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종합화학은 프랑스 Atofina와의 합작으로 사명을 사실상 삼성아토피나(가칭)로 바꾸기로 했다.

삼성전기는 전기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첨단 부품 생산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사명을 검토하

고 있다.

2007년 세계 1위의 부품 생산기업이라는 목표를 다지기 위해 11월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새로운 회사 이름

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라호텔도 호텔에 대해서는 신라호텔이라는 브랜드를 고수하되 법인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텔업 이외에 면세점, 빵, 호스피탤리티(간병시설), 피트니스센터(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만큼 지나치게 호텔업의 이미지가 강한 상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삼성은 계열사가 사명 변경안을 확정하면 그룹 사장단이 참가하는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열어 추인절차를 

밟는다.

<Chemical Journal 2003/07/14>


